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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5.(일) 11:00

4. 6.(월) 조간
배포 2026. 4.3.(금) 16:00

올해 볍씨는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하세요!
- 지난해 벼 등숙기 고온다습한 기상 영향으로 일부 품종 발아지연 
- 볍씨는 80% 이상 싹을 틔운 후 모판에 파종하여야 안전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 벼 파종기를 앞두고, 올해 볍씨의 발아 

특성이 예년과 달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올해 파종할 볍씨를 조사한 결과, 

정부 보급종은 발아율이 85% 이상으로 양호하나, 일부 품종의 보급종과 

농업인이 자가 채종한 종자에서 발아 속도가 예년보다 1~2일 지연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 발아지연 품종: 알찬미, 해들, 동진찰, 해담쌀, 새청무, 영호진미, 고시히카리, 수찬미, 추청 등

  이번 발아지연은 지난해 등숙기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 종자의 충실도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종자의 경우 침종 3일 경과 후에도 

싹트는 비율(최아율)이 80%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 벼 등숙기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2.3℃ 높았고, 등숙 후기에는 3.3℃ 높았음. 강우 일수는 

평년보다 1.8일(9월 강우는 5일 많음)증가하여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농업인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파종 전 볍씨의 싹트는 상태를 확인하여 최아율 80% 이상 확보 

후 파종해야 한다.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자가채종 종자는 침종 2~3일 전 일부를 물에 담궈 싹트는 상태를 

확인하거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발아율 확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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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발아가 더딘 종자는 최아 기간을 1~2일 추가 연장하여 충분히 싹을 

틔운 뒤 파종해야 한다.

  셋째, 자가채종 종자는 소금물 가리기 등을 통해 충실한 종자만 선별하고,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넷째, 파종 시기 저온이 예상되는 경우 무리한 조기 파종을 지양하고 적정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품벼 등 정부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가채종 종자의 발아율이 낮거나 추가로 종자가 필요한 농업인은 

국립종자원(보급종 콜센터 1588-8482)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올해 안정적인 육묘의 핵심은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하는 것만으로도 발아 

불량과 입모 불균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붙임  못자리 안전 육묘 관리 요령(리플릿) 1부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책임자 과장 안형근 (054-912-0180)

식량종자과 담당자 농업사무관 김만근 (054-91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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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못자리 안전 육묘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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